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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조직 내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지식 이전 프로

세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지식의 흐름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과 집단 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지

식 이전 프로세스는 조직 내의 정치적 성향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

는 사회정치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조직 정치 이론과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하여 지식 경영 프로세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식 이전 프로세스에 있어 조직 정치 성향과

사회적 네트워크관계인 내집단과 외집단 강도에 상호 유의한 의미가 있고 사회 네트워크가 지식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관리시스템이 조직 정치 성향에 따른 내집

단 간의 관계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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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ains the knowledge transfer process by exploring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knowledge transfer within an organization from a socio-political perspective.

Knowledge transfer occurs in various social contexts, within individuals and groups, and, thus,

is closely linked to inter-organizational politics and social network in an organization. By

conceptualizing knowledge as a socio-political process, this paper applies organizational politic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to knowledge management area. Here the paper shows that

both organizational politics and social network such as in-group and out-group’s tie strengt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knowledge transfer. In addition, the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a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group’s tie strength and

knowledg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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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지식의 속성 때문에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의 이전과 거래 과정에서 지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효용가치로 인해 조직 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

계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이전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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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프로세스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전

은 단순히 조직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도할 수 없으며

지식이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

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정치적 성향은 조직 내에 이해관계자 개인이

나 혹은 집단이 자식의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지식이전 시 구

성원 간의 이해가 불일치할 때에는 조직 내 심각한 갈

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관계와 행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이와 같이 조직 내

에는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나 집단 간 이해관계에

서 야기된 갈등 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요소가 존재하

며 이는 지식이전 과정에도 적용된다[3]. 따라서 지식사

회에서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이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요인이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는 지식이전에 미치는 동인을 구

성원 개인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4-7].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이전에는 사회 정치적 요인

이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조직의 구조적인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조직의 정치적 특성과 지식이전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은 이해관계자 간 상호 네트

워크 관계이다[8].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이론

은 사람들 간의 관계망이 존재하는 조직의 구조적 특징

과 구성원의 사회적 행위 간의 상호 역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직의 구조적인

정치적 성향과 구성원의 지식이전 행위 간 유기적인 관

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이전 과정에서의 사회네트워크 특

성과 조직의 지식이전 행위 간 상호관련성, 나아가 전

체적인 조직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구조(내집단 관계강

도와 외집단 관계강도)와 지식이전 간 관계에서 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 지원수준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규명하

고자 한다. 예컨대 조직적 정치성향이 높을수록 구성원

들은 기존 자신의 그룹(내집단)에서만 지식을 공유하고

자 하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

지원 및 구축 수준이 높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조직 내

분산된 지식을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 이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폐해

를완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

직의 기술적 요소와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 간에 상호

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10] 지식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조직의 정치적 성향과 지식경영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라 함은 구성원이 조직이나 주

변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성향을 의미한다[11]. 조직의 정치성향이 높

을수록 스트레스, 이직, 업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조직간 갈등을 유발하여 조

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2-14].

정치적 성향과 같은 조직특성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Tsai[3]는 조직 내에서 발

생하는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하나의 정치적 성향으로

발전하여 지식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Drory & Romm[2]은 권력에

대한 개인적 욕구, 집단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경쟁을 하나의 정치적 성향으로 규정하

고, 이러한 성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지식이

전 활동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 갈등과 같은 조직의 정치적 성

향은 지식이전과 상호관련성을갖게 된다. 따라서 구성

원들 사이에 경쟁심이 조장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이 팽배해 있다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권을 우

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

극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이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전 행동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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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네트워크와 지식경영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조적 특징과 이들의 사회적 행위 간의 상호 역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15]. 즉, 주체 간 어떠한 관계 맺기

를 해야 개인은 보다 향상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지

[16], 어떠한 형태의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조직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17], 그리고 외부 파트너

와 보다 나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

태는 어떠한 것인지[18] 등 조직의 다양한 수준에서 사

회네트워크의 효과가 연구되어왔다.

지식경영 분야에서 역시 지식이전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지식이전

의 성과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19-22]. 특히, 지식경영 분야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

시되고 있는 사회네트워크 관계강도는 각 구성원들 사

이의 관계의빈도와 질에 따라약한 유대관계와 강한 유

대관계로 구분된다. 강한 유대관계의 구성원들은 친한

친구 혹은친밀한접촉을 유지하는 관계로 나타나지만,

약한 유대관계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도구적인 커뮤니

케이션 관계의 특징을 갖는다[16]. Sumner[23]는 이러

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네트워크 관계강도를 내집단

(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내집단’은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과 동질

적이며, 집단 구성원들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성원 집단이다. 반면 ‘외집단’은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 구성원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24][25].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집단을 외집단보다더호의적으로평가한다. 이러한현

상을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혹은 내집단 편

향(ingroup bias)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자

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더욱 선호하게 됨으로, 내집단 편

애현상은 집단 내의응집력을 강화시키고 구성원 간 관

계를더욱친밀하게 연계하는 원동력이 된다[26]. 따라서

구성원 개인은 내집단에 대해서는더욱호의적이고긍정

적인 행위를취하는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간차

별의 논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24][27][28].

이와 같이 사회네트워크 관계강도에 따라 네트워크 에

위치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감정적애착의 수준이 달라

지며 이것이 향후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계의

강도는 지식이전 행위와 상호관련성을 갖게 된다[29].

III.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구성개념인 조직의 정치적 성

향, 사회네트워크의 관계강도에 따른 지식이전에 관한

연구모델로 [그림 1] 참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이

도출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1. 

조직 정치성향과 내집단 및 외집단의 관계강도 
조직의 정치적 성향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불법적인 권한남용과 같은 개인의 이기적

행동에서 비롯된다[11].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

록 구성원들의 행위는 합리적 조직에서와는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난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느끼게 될수록더욱상대방의태

도나 행동 역시 비합리적일 것이라고믿는 경향이 증가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이기적인 행동을 부

추기게 되며, 결국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

키게 된다[30]. 특히 애착이나 관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집단의 경우, 이러한 이기적 행동과 불신 정도

는 심화되게 된다. 반면, 구성원의 이기적 행위에서 비

롯된 조직의 정치적 성향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내집단일 경우,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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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다 개선시키고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유지

하는 것이 장차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

대감으로 인해 더욱 애착을 느끼게 하고 그 관계를 더

욱 공고히 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의 정치적 성

향의 집단 관계강도에 대한 영향 효과를 가설로 제시하

고자 한다.

H1 a.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록 내집단의 관계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H1 b.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록 외집단의 관계

강도는 낮아질 것이다.

2. 내집단 및 외집단의 관계강도와 지식이전
조직 구성원은 내집단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돕거나

신뢰하고자 하는 호의적인태도를 보이는 반면, 외집단

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나 신뢰가 부재하다.

따라서 이러한태도의차이로 인해 향후상대방에 대한

대응행위 역시 달라진다. Sumner[23]는 개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속한 내집

단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의적이고 긍정적

인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Brewer & Kramer [31] 역

시 한 집단의 구성원이 강한 집단적 정체감을 통해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사회적딜레마상황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식이전 과정에서 내집단의 긴밀한 관계 네

트워크는 오히려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방어기제로 나

타날 수 있다. 즉, 내집단의 관계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외부로부터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

는데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내 전체적인

지식이전메커니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된

다[32]. 지식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하며 이는 전수자와 수혜자

간의종합적인친밀감에 의해서좌우되는데, 내집단 관

계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는 효율적인 효과를창출

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배타성으로 인해오히려 지

식이전의 성과를저해할 수 있다[21][22][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강한 관계강도가 전체적인 조직

의 지식이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H 2. 내집단의 관계 강도가 높아질수록 조직 전체의

지식이전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구성원은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에 대해서는배

타성과 편견을 가지며, 편견은 내집단 편애와 집단 간

차별을 야기한다. 외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기이

미지를 손상시키기 않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편견이

나 반대 입장을 표현한다[33]. 정치적 성향과 같은 외부

적 영향요인으로 인해 외집단에 대한배타적태도가더

욱심화되게 되면 외집단차별현상은더욱가중되게 된

다. Ferris et al.[34]는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면 부

정적인 구성원 간 관계를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 성과

에 방해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조직이 정

치적일수록 외집단의 관계강도는 더욱 낮아져 구성원

간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종래에는 지식이전의 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짐작케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외집단 관계강도와 조직의 지식이전과

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H 3. 외집단의 관계 강도가 낮아질수록 조직 전체의

지식이전은 낮아질 것이다.

3. 지식관리시스템의 조절효과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을창출, 저장, 이전, 응용하는

지식경영의 전반적 과정을 지원,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정보시스템이다[35]. 지식관리시스템은오늘날가장핵

심적인 지식경영 요소 가운데하나로, 조직의 구성원들

이 형식지화된 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촉진시켜주며, 흩어져있는 지식의 흐름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36].

지식관리시스템은 이미누군가창출하거나 사용했던

지식을 불필요하게 재창출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투자해야 할 시간과노력을덜어주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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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효율적으로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37][38]. 따라

서 유용한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이 내집단, 외

집단의 관계강도에 상관없이 조직의 지식경영활동을 지

원하여 지식이전을 활성화하는데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은 인터넷상 개인의 사

적 공간인 블로그 등에 비해 특정 집단의 공개된 커뮤

니티로, 자신의 소유개념이 약한 제3의 공간이다. 따라

서 구성원은 지식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함으로써 지식이전 및 공유를 할 때 상대

방이 누구인가를 크게 개의치 않게 된다[39]. 즉, 직접

대면을 통한 지식이전에서보다 시스템 내에서의 지식

이전에서는 사용자 관계에 대한 인지효과가 상대적으

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이나 외집단의 관

계강도가 지식관리시스템을통한 지식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며, 단지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원

정도가 높아진다면 내집단, 외집단의 관계강도가 조직

전체의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보다 약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H4 a. 내집단의 관계강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는 지식관리시스템 지원 정도가 높을수

록 약화될 것이다.

H4 b. 외집단의 관계강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는 지식관리시스템 지원 정도가 높을

수록 약화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연구의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문헌에 의거하여 구성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를 도출

하였으며, 설문문항의 측정은 단일 균형 리커르트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조직정치 성향은 '조

직 내 개인 혹은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11]. 내집단의 관계강도

는 '자신과 동질적인 범주에 속해있고, 집단 구성원들

과 같은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집단 구성원

들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자주 소통하는지'로 정

의하였다[20]. 외집단의 관계강도는 '자신과는 다른 이

질적인범주에 속해있고, 집단 정체성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외집단 구성원들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자주 소통하는지'로 정의하였다[20]. 그리고 지식경영

을 위한 정보기술지원 정도는 '현재의 KMS가얼마나

지식경영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정의'로 개념화된다

[35][40]. 지식이전은 Ko et al.[7]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전수자의 지식이나 경험이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영향

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7].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측정항목
구성개념 측정항목

조직정치
성향[11]

1. 우리 부서에는 예스맨이란 없다. 상사에게 비판적인 발언
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허용된다

2. 우리 직장 내에서는 능력보다는 정실에 의해 출세가 결정된다.
3. 확실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이

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4.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

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5. 우리 부서엔 항상 영향력 있는 집단이 존재해 왔다. 
6.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보복이 두려워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7. 위기 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승진한다
8. 상급자가 나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라

기보다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이다. 
9. 직장에서의 보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내집단
관계[20]

내집단: 같은 부서나 팀의 동료, 동기, 학연관계, 지연관계
1. 나는 업무에 있어서 위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우리는 서로 자주 의사소통을 한다.
3. 일반적으로 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한다.

외집단
관계[20]

외집단: 자신과 다른 범주에 있거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
1. 나는 업무에 있어서 위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우리는 서로 자주 의사소통을 한다.
3. 일반적으로 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한다.

KMS 지원
[35,40]

1. 현재 우리 회사의 정보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 우리 회사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구성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3. 우리 회사의 정보시스템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쉽고 빠
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우리 회사의 정보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나 예측을 지원한다.

5. 우리 회사의 정보시스템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체계적
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이전
[7]

1. 나는 과거 3년 동안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 생산업무 
등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이전해왔다.

2. 나는 과거 3년 동안 조직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지식을 
이전했다.

3. 나는 과거 3년 동안 조직구성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4. 과거 3년 동안 나의 지식이전은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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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수집 

본 연구를 위해서 2010년 5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3개월의국내 기업및 관공서의 조직에 조직 단위로

100개의팀장에게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을통하여

배포되어 조직원들에게 설문지를 응답하게 하고 수거

하였다.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직 진단차원에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설득

하였다. 그 결과 52개 조직에서 총 280부가 회수 되었

다. 이중 불성실하게응답한 17개 제외하고 263개를최

종 연구모형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79.8%)이 여성(20.2%)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29.9%, 30대가 52.7%, 40대가

15.8%로 3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해당기업의 근무연

수는 1년 이상부터 5년까지가 48.8%로 주를 이루었고,

1년 미만이 경우는 22.1%, 15년부터 20년까지 근무한

구성원도 6.5%에 이르렀다. 직급은 사원이 15.4%, 대리

가 19.7%, 과장 3.7%, 차장은 44.7%, 부장은 5.9%, 이사

는 10.6%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reliability) 및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였다. 측정변

수의 신뢰도는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

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Cronbach Alpha에 의해측정된다. 정치적 성향

의 여섯문항을 제외하고모든측정변수는 0.60의 기준

점을 상회하여 이후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2] 참조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의 목적은 이론적 기반의 개

념과 실제 조작화된측정도구 사이의 일치 정도를측정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

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AMOS를 이용한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총 24

개 측정항목에 대해 전체 데이터 263개를 대상으로 모

형적합도와측정항목의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모형적

합도를평가함에 있어,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평

가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은 없고, 카이(Chi) 통계량

(CMIN)이 관찰 변수의 분포나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

감하기 때문에몇개의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CFI, TLI 및 RMSEA지수를 함

께 고려하고 있다[41].

표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항목 표준화계수 t-값 alpha

[1] 정치적 성향   (0.848)
정치적 성향 1 .690 (fixed)  
정치적 성향 2 .803 8.614  
정치적 성향 3 .727 9.455  
정치적 성향 4 .696 8.915  
정치적 성향 5 .666 6.745  
정치적 성향 6 .699 8.404  
정치적 성향 7 .606 7.795  
정치적 성향 8 .610 7.851  
정치적 성향 9 .686 6.891  

[2] 내집단 관계강도   (0.603)
내집단관계 1 .644 (fixed)  
내집단관계 2 .694 6.689  
내집단관계 3 .631 6.482  

[3] 외집단 관계강도   (0.630)
외집단관계 1 .652 (fixed)  
외집단관계 2 .788 7.665  
외집단관계 3 .624 6.628  
[4] 지식이전   (0.901)
지식이전 1 .659 (fixed)  
지식이전 2 .865 12.054  
지식이전 3 .896 12.365  
지식이전 4 .920 12.591  

[5] KMS 지원 정도   (0.654)
KMS지원정도 1 .695 (fixed)  
KMS지원정도 2 .846 12.001  
KMS지원정도 3 .679 9.947  
KMS지원정도 4 .740 10.757  
KMS지원정도 5 .795 11.447  

x2 = 456.790, df=242(p<.001); 
TLI=.897; CFI=.917; RMSEA=.058

일반적으로 TLI지수와 CFI지수 값은 0과 1.0사이인

데 대략 0.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RMSEA 값은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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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이면 보통 적합

도, RMSEA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42]. 분

석결과, x2=555.46, df=242 (p<.001)에서모형적합도는

CFI= .917, TLI=.897로 만족할 수준이었으며,

RMSEA=0.58로 기준값 .08 미만의 값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43]가 제안한 구성개념(construct)과 측정변인

(measures) 간 공유되는 AVE(square root of the

average variance)값을 고려하였다. 판별 타당성을 위

해서는 모델에서 하나의 구성개념과 그 측정치간 공유

되는평균분산인 AVE값이 하나의 구성개념과 다른 구

성 개념들 간 공유하는 분산보다더커야 한다. 동시에

대각선값의 기준치는 0.5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3]에

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개념간 AVE값은모두 0.5

를 상회하며, 상관관계 역시모두 0.5 이하로 비교적낮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표 3. 판별 타당성 검증결과
1 2 3 4 5

1.정치성향  .69
2.내집단  .19** .66
3.외집단 -.17** -.39** .69
4.KMS 지원 -.19** .02 .11 .84
5.지식이전 -.31** -.26**  .32** .22 .75  

** p<0.01, *p<0.05; a =AVE, b=상관계수

2. 전체모형의 가설검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수준을

만족시키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CMIN/DF=2.309, p<.001; CFI= .904, TLI=.873;

RMSEA=.071). 가설의 분석결과, 조직정치 성향은 내

집단 관계강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외집단 관계강도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한 수준에서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서 가설 1a(=.354, p<.001)와 가설1b(=-.235,

p<.01)가 지지되었다. 한편, 내집단 관계강도의 경우지

식이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외집

단 관계강도는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2(= -.477, p<.001)와 가설

3(=.249, p<.01)이 지지되었다.

**p<0.01, *p<0.5, +p<0.1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
그림 2. 가설검증결과

3. 조절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ing[44][45]의 방법을채택하였다. Ping의 방법은 상호

작용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

에 조절효과검증 시 선호되는 방법이다[46]. 본 연구에

서는 1단계에서 각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

형을 분석한 후, 2단계에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

호작용 효과를모두포함한모형을 분석하여모형의 적

합도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적합도 측면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 1의 적합도(CMIN/DF = 2.019, p<.001, TLI=.885,

CFI=.905, RMSEA=.62(.054~.070))와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시킨 모형 2의 적합도(CMIN/DF = 2.362, p<.001,

TLI=.840, CFI=.870, RMSEA=.072 (.065~.079)를 비교

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적합도로

보이므로 이후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식관리시스템 지원 정도가 높

을수록 내집단의 관계강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는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4a는 지지되었

으나 가설4b는 지지되지않았다. 즉, 내집단의 경우, 내

집단 관계강도가 강하면 지식이전이 잘 안 되는데

(-0.35),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지원 정도가

높아지면 지식이전이잘되는 (+0.32)로 나타나, 지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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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의 지원 정도가 높아지면 관계강도가 강한 내

집단이더라도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지식이전이 이루어

져지식이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러나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원 정도는 외집단의 경우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p<0.5, +p<0.1 (괄호 안의 수는 t-값을 의미)
그림 3. 조절효과 검증결과

표 3. 가설 채택 결과
내용 결과

H1a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록 내집단의 관계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H1b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록 외집단의 관계 강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H2 내집단의 관계 강도가 높아질수록 조직 전체의 지식이
전은 낮아질 것이다 채택

H3 외집단의 관계 강도가 낮아질수록 조직 전체의 지식이
전은 낮아질 것이다 채택

H4a 내집단의 관계강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KMS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채택

H4b 외집단의 관계강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KMS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기각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식이전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적 특성인

정치적 성향과 구성원의 사회네트워크 특성(내집단과

외집단 관계강도) 간 관계를 고려하였다. 특히 기존 연

구에서 탐색된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 강도와 효과적인

지식 이전 간 관계의검증에서 나아가[22][31][32], 구성

원 간 관계강도와 지식이전을 조직의 구조적 특성인 정

치적 성향까지 포함한 새로운 관점의 모형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주요 구성개념인 조직의 구조적 정치

성향, 구성원간의 사회 네트워크 관계강도, 그리고 지식

이전을통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

록 구성원 간 내집단 관계강도는 강해지며 이는 결국

조직의 지식이전을 방해하게 된다. 반면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높을수록 외집단 관계강도는 낮아지며 이또한

조직의 지식이전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Granovetter[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있

다. 즉, 구성원 간 내집단 관계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외집단 관계강도가 높을수록 중복되지 않는 정보에 접

근할 가능성이 높아져지식이전이촉진될 수 있음을 보

여주며, 이러한 구성원 간 관계강도는 구성원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인 정치적 성향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지식경영

활동 지원 정도가 구성원 간 강도 높은 내집단 관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 내에서 지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직접적 면대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

성원 간 심리적 장애나 거리감이 일정 수준 감소하게

됨으로써 지식을 이전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지효

과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외집단 관계강도와 지식이전 간

관계에서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조절효과는 지지하지못

하고 있다. 가설에서 외집단 관계강도가낮을수록 지식

이전은 방해 받게 되며,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경영활

동 지원 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증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

지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지식

관리시스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예

를 들어 지식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의형태로 직

접대면을 중심으로 한 COP(Community of Practice)와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NOP(Network of Practice)

를 비교해 볼 때, COP와 NOP 모두사회적 연결을통해

지식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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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지만 COP의 경우직접접촉을통해 구성원 간 내

적 관계 강도가 높음으로 강한 상호 호혜성(reciprocity)

이 존재한다. 반면, NOP는 조직 외부로 사회연결이확장

됨으로 외적 관계 강도가 높은형태로, 이 공동체에참여

하는 구성원은데이터베이스나뉴스레터, 정보 게시판을

기반으로 지식이전을 진행함으로써 상호호혜성과 신뢰

가 COP에 비해낮다[48]. 이 때문에 COP에서는암묵지

가 활발해 이전되는 데에 반해 NOP에서는 피상적인

형식지나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루게 된다. 결국지식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 일정 수준 기여를 함은

명백하지만, 이러한 지식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직접대

면에서 기인되는 구성원 간 신뢰감이나 상호호혜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대면접촉의 기회가낮은 구성원이라 하더

라도 최근 등장한 웹 2.0 시대의 SNS(social network

system)와 같이 정보시스템 공간 내에서 보다 긴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보완된다면

KMS의 외집단에 대한 지원수준은 보다 증가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인지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지식이전 행위를 정확하

게 상기하기를 요구하였다.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오류(retrospective bias)를 방지하

기 위해 연구자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계없이당신이 기억하기로 어느 정도 지식이

전을 수행해왔는가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최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문항목에 설명을첨부했

다 하더라도완전히응답자의 기억에 의한 영향을배제

할 수는 없는 바,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학적 입장에서

지식이전을 실제 수행함으로써 향상된 성과를 통해 지

식이전 행위효과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49].

또한 조절효과 검증에 의해 지지되지 못했던 외집단

관계와 지식이전 간 상호관계를검증함에 있어 지식관

리시스템의 지원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수준은 단지 지

식베이스에 형식지만 수집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외부

데이터베이스, 웹문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 서비스까

지 조직에 따라 그 활용방식이 상이한 바, 이를 반영하

는 조절효과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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